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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41.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

     (8) 폴리에스터 제품의 광퇴색

☐ 폴리에스터 제품의 광퇴색 

∘ 양복 상의가 클리닝 후 전체적으로 얼룩이 발생되었음. 색상은 같은 색 계통

의 퇴색이며 염료의 탈락이라 할 수 있음.  

해설)

∘ 퇴색된 부위의 특징으로서 옷깃에 덮여 가려지고 있던 부분이 그 형상대로 

본래의 색이라고 생각되는 색으로 남아있고, 또 안쪽 부분의 같은 천의 색도 

겉과 비교해 짙은 색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외선의 영향이라 생각됨. 

∘ 소재는 폴리에스터 100 %이며, 사용된 염료는 분산염료임. 불용성의 분산염

료는 통상 고압염색기로 130 ℃의 수온 중에서 분산제를 사용해 염색하지만, 

캐리어제를 사용하면 상압으로 100 ℃ 정도에서도 염색할 수 있게 됨. 그러

나 환원세정이라고 하는 후처리 공정이 불충분한 경우 캐리어제가 잔류하여 

광퇴색 견뢰도가 극단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을 일으킴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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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 이 제품은 취급표시 등에서 1997년 이전에 제조된 것임을 알 수 있었고, 10

년 이상의 착용기간에 태양열 등의 영향에 의해서 서서히 염료가 섬유표면으

로 이동하고(경시변화 열화), 승화를 반복해, 클리닝 마무리 공정의 프레스 열

에 의해서 바로 승화, 퇴색하는 조건이 복합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추정됨.

또, 클리닝 이전에는 전체가 오염되어 있었으나 클리닝 후 더욱 색차가 선명

해진 경우라 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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